
전기요금, 산업용이 주택용 추월!
2012년부터 원가보상률 앞선 것으로 추정 … 산업계는 억울 강조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서민이 낸 비싼 요금으로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한다>고 비판할 때는 산업용의 보상률이 주택용

보다 낮다고 전제하므로 공식 집계결과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월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아

졌고 지금도 높다”고 밝혔다.

2012년도 보상률은 한국전력의 영업실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출 이전이지만 이제 산업용이 주택용보

다 높다는 것에 당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3월 한국전력은 2012년 보상률이 주택용 84.7％ 산업용 92.4％로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주택용을 역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8월에 주택용 2.7％, 산업용 6.0％를 인상해 산업용의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강화했

기 때문이다.

원가보상률은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생산원가와 비교한 것으로, 보상률이 100％이면 생산비용과 가격이 같

고 100％에 미치지 못하면 비싸게 생산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확정된 보상률은 2011년도 기준이며, 평균 보상률 87.4％에 주택용 88.3％,

산업용 87.5％로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을 처음 산정한 2006년에는 평균 95.0％, 주택용 103.8％, 산업용 89.3％로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추정이지만 2012년에 이미 산업용과 주택용이 역전된 것 같다”며 “1월14일부터 산업용

이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므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상률이 100％에 미달하므로 산업용이 주택용을 교차 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십년

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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